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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빅데이터의 일종인 뉴스기사 중에 아이돌 그룹관련 뉴스기사는 아이돌 그룹의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전체 연예계 기사 중에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는 여러 홍보 방법 중 뉴

스기사의 노출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하여 음원차트 순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뉴스기사와 음원차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뉴스기사의 노출이 효율적 홍보 수단

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감성분석을 통해 긍정기사와 부정기사가 음원차트 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뉴스기사의 수가 많을수록 음원차트 순위가 상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R 언어를 이용하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웹 크롤러 설계, 회귀분석을 이용한 감성사전 

구축 및 감성분석, 마지막으로 피어스만 상관계수를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다.

  

1. 서론

  데이터의 양이 현재 테라바이트 급에서 향후에는 페타

바이트 급, 엑사바이트 급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데, 기존의 일반 기술로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기 어려

운 규모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정의하고 있다[1]. 빅데이

터 중 하나인 뉴스기사는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각종 현

상에 대한 설명으로 미래의 정치, 경제, 사회, 기업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2].

  다양한 분야의 뉴스기사를 분석하고 의미를 추출하여 

이를 활용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여러 분야의 뉴스기사 중에 아이돌 그룹의 뉴스기사는 

아이돌 그룹의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전체 연예계 뉴스기

사 중에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속사에서는 뉴

스기사를 통해 아이돌 그룹의 홍보, 특히 음원차트 순위 

향상을 위해 이러한 홍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돌 그룹과 관련되어 음원홍보, 스캔들, SNS 활동, 순

위기록 등 다양한 유형의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양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명

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뉴스가 다소 중립적인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

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NRF-2014R1A1A2055463).
†† 교신저자

뉘앙스로 음원시장의 긍정/부정 양쪽 의견을 모두 제시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으며, 뉴스기사를 분석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아이돌 그룹의 대란 속에 소속사들이 과도한 비용

을 지불하며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기사와 음

원차트에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연관성이 존재한다

면 그 연관성에 대한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 않은 채 막연

한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IT분

야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뉴스기사 수

와 음원차트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그 연관성을 유

도하고 이를 홍보비용 절감에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R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 

중 오피니언 마이닝을 이용하여 비정형 데이터인 뉴스기

사에 대한 감성분석 및 뉴스 기사 내용에 대한 감성점수

를 측정하여 부정기사가 음원차트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

향력을 알아보고, 전체 기사 수와 음원차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한 타겟으로 음원차트 1∼100위권에 머

무는 아이돌 그룹을 선정하여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

재 음원시장 상황과 홍보비용 측정에 관한 척도, 그리고 

여러 소속사들의 홍보 트렌드를 제공하여 각 소속사들의 

홍보비용 절감에 관한 대안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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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하나의 가설

과 연구 방법론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데이

터 수집을 위한 웹 크롤러, 4장에서는 감성사전 구축 및 

감성분석, 5장에서는 기사 수와 음원차트 순위 간의 상관

관계 분석, 마지막 6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연구 방법론

2.1 연구 가설 및 절차

  연구에 앞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보았다.     

[가설] 기사 내용이 부정일 경우 음원차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위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회귀분석을 통

한 감성사전 구축 및 감성분석, 이를 통해 뉴스기사 수와 

음원차트 간에 상관관계를 통계량 분석인 피어슨 상관계

수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의 

연구는 첫째, 웹 크롤러 설계를 통한 데이터 수집, 둘째,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감성사전 구축 및 감성분석, 마지막

으로 전체 뉴스기사 수와 음원차트 순위 간의 상관관계 

분석의 순서로 수행되었다. 다음은 뉴스기사 수와 음원 차

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을 간략히 기술한다. 

2.2 회귀분석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통계 기법이다. 회귀

분석 방법에는 라쏘, 능형, 엘라스틱넷 등이 있으며, 이 중 

엘라스틱넷이 라쏘와 능형의 장점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

법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엘라스틱넷을 사용한다.

  엘라스틱넷은 식 (1)처럼 라쏘 회귀분석의   제약조건

과 능형 회귀분석의   제약조건을 결합한 방법이다. 식 

(2)에서   이면 능형 회귀분석을,   이면 라쏘 회귀

분석을 나타내며, 엘라스틱넷은 0에서 1 사이의   값에 

따른 라쏘 회귀분석과 능형 회귀분석의 볼록 결합(convex 

combination)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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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엘라스틱넷은 라쏘 회귀분석의 영향력이 없는 

변수의 회귀 계수를 0으로 만들어 차원을 축소해 변수 선

택이 가능한 장점과 능형 회귀분석의 전체적인 회귀 계수

의 크기를 축소함으로써 관련성이 높은 설명 변수가 있을 

때 변수들을 그룹화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한 장

점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방법이다[3]. 

  본 논문에서는 엘라스틱넷을 통해 나온 감성단어들이 

연예 기사의 긍정, 부정을 판독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한

다고 가정하여, 웹상에서 일반적으로 긍정 또는 부정으로 

알려진 단어들과 엘라스틱넷을 사용한 결과 중에서 의미

가 있다고 생각되는 상위 10개의 단어를 혼합하여 사전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사전을 바탕으로 긍정 단어는 +1점, 

부정 단어는 –1점으로 점수를 매겨 단어의 포함여부에 

따른 감성분석을 실시하였다.

2.3 피어슨 상관계수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는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얻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이다. 즉, 두 변수 X와 Y가 함께 또는 따로 변하는 정도

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X와 Y가 완전히 동일하면 +1, 

전혀 다르면 0, 반대방향으로 완전히 동일하면 –1을 가진

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r이 -1.0과 -0.7 사이이면, 강한 음적 선형관계,

r이 -0.7과 -0.3 사이이면, 뚜렷한 음적 선형관계,

r이 -0.3과 -0.1 사이이면, 약한 음적 선형관계,

r이 -0.1과 +0.1 사이이면, 거의 무시될 수 있는 

선형관계,

r이 +0.1과 +0.3 사이이면, 약한 양적 선형관계,

r이 +0.3과 +0.7 사이이면,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

r이 +0.7과 +1.0 사이이면, 강한 양적 선형관계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뉴스기사 수와 음원차트 

순위의 경우 뉴스기사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음원차트 순

위는 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순위로 해석되기에 –1에 가

까울수록 서로 간에 상관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4].

3. 데이터 수집을 위한 웹 크롤러

언론사

(writings)

발행일

(dates)

제목

(titles)

내용

(contents)

네이버 뉴스 

연예 속보

뉴스 본문 

기사

링크된 URL

(그림 1) 웹 크롤러 구조

  연예기사를 다루는 국내의 포털 사이트로는 네이버, 다

음, 네이트 등 존재하며, 국내 사이트들의 특성상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내용의 뉴스를 전달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모든 포털 사이트가 아닌 국내 대표적 포털 사이

트인 네이버 뉴스에서 한 페이지 당 20개의 기사를 제공

하는 연예 속보 페이지(이하 뉴스 페이지)의 데이터를 수

집하기 위한 웹 크롤러를 설계하였다. (그림 1)은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사용되는 웹 크롤러 구조를 보여주며, 본 

논문의 웹 크롤러는 R에서 제공하는 Rvest 라이브러리[5]

를 사용하였다. 이 웹 크롤러의 처리 과정은 첫번째 단계

로 뉴스 페이지에서 언론사(writings), 발행일(dates), 그리

고 사진에 링크된 URL을 데이터로 저장한다. 두번째 단

계는 저장된 URL을 가지고 뉴스 본문 페이지로 넘어가 

제목(titles), 내용(contents)을 수집한다. 날짜 별로 적게는 

2천개, 많게는 8천개 이상의 뉴스를 내보내는데 본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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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뉴스기사 수와 음원차트의 상관관계를 통한 트렌

드 분석이기 때문에, 모든 뉴스기사를 수집하기 보다는 시

간대가 고르게 분포된 각 날짜별 2천 건씩 일정량의 뉴스

기사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그림 2)는 수집된 데이터의 

일부를 보여주며, 이 그림과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월별 

평균 6만 건씩 14년 07월부터 16년 07월까지 수집하여 약 

150만 건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셋을 구축하였다.

(그림 2) 수집된 데이터의 일부

4. 감성사전 구축 및 감성분석

   앞서 기술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뉴스기사 

내용 중 긍정 또는 부정이라 생각되는 뉴스기사 각각 1천 

건을 임의로 뽑은 후 이를 샘플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감

성값(sentiment)은 내용을 읽어본 후 주관적인 판단 하에 

긍정으로 간주된 문서는 1로, 부정으로 간주된 문서는 0으

로 분류하였다. 기사 내용에 대한 형태소 분석의 경우 R

기반의 KoNLP 라이브러리[6]를 사용하여 명사, 동사, 형

용사를 구분하였고 감성사전은 엘라스틱넷을 적용한 샘플 

데이터의 회귀분석 결과와 일반 감성단어를 섞어서 구축

하였다. 사전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기사 데이터에 대한 감

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정한 사건, 사고가 있지 않는 이

상 대부분이 긍정기사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AOA의 리더 지민의 ‘긴또깡’ 발언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

른 시기에 부정으로 분류된 기사 수와 음원 차트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고자 ‘긴또깡’ 사건이 발생한 5월 9일부터 

신곡 Good Luck이 발매되고 2달 후인 7월 24일까지 약 

16주간 데이터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3) 기사 수와 음원차트 그래프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파랑색 막대는 엘라스틱

넷 감성사전을 통해 부정으로 판별된 기사 수를 주별로 

보여주며, 주황색 실선은 음원차트 순위를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음원차트 순위의 경우 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순

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원래 순위에서 -100을 더해준 후 

절대값을 취하는 방식으로 음원차트 순위를 매겼다. (그림 

3)에서 뉴스기사 수와 음원 차트 순위는 서로 간에 연관

성이 없어 보이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R에서 제공하는 

MASS 라이브러리[7]를 이용하여 피어스만 상관계수를 계

산하였다.

(그림 4) 피어스만 상관계수 결과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상관계수로 0.02848169라는 

결과가 산출되었고 이는 두 요인이 거의 무시될 정도의 

선형관계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가설]과는 달리 부정적 

내용으로 판별된 기사라 할지라도 음원차트 순위에는 악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는 감성분석을 제외하고 전체 뉴스기사 수에 대한 음원 

차트 순위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5. 기사 수와 음원차트 순위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논문을 통해 비교·분석할 그룹은 아이돌 그룹으로서 

아이돌 개인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을 제외한 그룹 위주로 

기사와 음원차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상관관계 분석에 앞서 전체 기사에서 아이돌 그룹관련 기

사의 비율과 특정기간 동안 음원차트에서 1위부터 10위까

지 해당하는 아이돌 그룹의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

본다. <표 1>과 <표 2>는 각각 2015년 10월∼2016년 3월

과 2015년 4월∼2015년 9월 기간의 음원차트와 기사순위

를 보여준다. 이 표로부터 전체 기사 1,504,410건 중 아이

돌 그룹관련 기사는 456,687건으로 약 30%에 해당하며, 

이 기간 동안 음원차트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해당하는 

그룹의 기사가 약 5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연예계 3대 소속사 SM, YG, JYP에 속하는 가수들이 

10위권 내 음원차트에서 항상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음원차트 순위와는 다르게 뉴

스기사 수는 SM 소속가수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음원차트에서는 지속적으로 순위권에 있지만 뉴스

기사 수는 정반대인 빅뱅(YG)과 엑소(SM)의 경우도 볼 

수 있다.

   <표 1>과 <표 2>에 나타난 전체 기사 수와 음원차트 

순위를 살펴볼 때, 기사 수가 많다고 해서 음원차트 순위

에 대한 영향력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를 좀 더 분석해 보기 위해 <표 1>과 <표 2>의 조사 

기간 동안에 활동한 아이돌 그룹의 관련 기사와 음원차트 

순위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음원이 출시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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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곡(가수) 상관계수 누적비율(%)

우리사랑하지말아요(빅뱅) -1.0 4.8

아예(EXID) -0.7 9.5

Remember(에이핑크) -0.7 14.2

dumb dumb(레드벨벳) -0.7 19.0

Sing for you(엑소) -0.6 23.8

심쿵해(AOA) -0.6 28.6

링마벨(걸스데이) -0.6 33.3

shake it(씨스타) -0.5 38.1

뱅뱅뱅(빅뱅) -0.4 42.9

LOSER(빅뱅) -0.4 47.6

음오아예(마마무) -0.3 52.4

취향저격(아이콘) -0.3 57.1

party(소녀시대) -0.2 61.9

넌is뭔들(마마무) -0.2 66.7

I Miss You(마마무) -0.1 71.4

HOT PINK(EXID) -0.1 76.2

lion heart(소녀시대) 0 81.0

Call me baby(엑소) 0.1 85.7

Love me right(엑소) 0.2 90.5

OOH-AHH하게(트와이스) 0.3 95.2

Ah-Choo(러블리즈) 0.5 100

<표 3> 음원 순위·기사 수 상관계수와 누적비율첫 차트 진입 시기부터 3달(12주) 동안 주간 음원차트 순

위와 기사 수를 비교·분석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3>은 음원차트 순위와 기사 수에 대한 상관관계

를 보여주며, 이 그림의 결과는 강하거나 뚜렷한 상관관계

를 의미하는 -1.0∼-0.3 범위가 전체 중 57.1%를 차지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57.1%라는 수치로부터 기사 수와 음

원차트 순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아이돌 그룹의 기사의 수가 (긍정 기사나 부정 기사에 

상관없이) 많으면 많을수록 음원차트 순위의 상승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높은 수준으로 영향을 미

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기사 수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음원차트 순위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원차트 

순위별 그룹

기사

순위별 그룹

기사 

수

그룹별 

비율(%)

전체기사 

비율(%)

1 빅뱅 소녀시대(SM) 9761 14.5 8.2

2 엑소 EXID(바나나컬쳐) 8635 12.8 7.3

3 EXID 엑소(SM) 7769 11.5 6.6

4 레드벨벳 AOA(FNC) 7445 11.2 6.3

5 에이핑크 씨스타(스타쉽) 7101 10.5 6.0

6 AOA 레드벨벳(SM) 6918 10.3 5.8

7 걸스데이 빅뱅(YG) 6125 9.1 5.2

8 씨스타 에이핑크(플랜에이) 5411 8.0 4.6

9 소녀시대 마마무(RBW) 5006 7.4 4.2

10 마마무 걸스데이(드림티) 3179 4.7 2.7

합계 56.9

<표 1> 음원차트·기사 순위(2015년 10월∼2016년 03월)

음원차트 

순위별 그룹

기사

순위별 그룹

기사 

수

그룹별 

비율(%)

전체기사 

비율(%)

1 아이콘 소녀시대(SM) 8851 13.6 7.5

2 엑소 엑소(SM) 8836 13.5 7.5

3 빅뱅 AOA(FNC) 7852 12 6.7

4 마마무 EXID(바나나컬쳐) 7595 11.7 6.5

5 소녀시대 트와이스(JYP) 7228 10.1 6.2

6 AOA 레드벨벳(SM) 6350 9.7 5.4

7 EXID 아이콘(YG) 5934 9.0 5.1

8 러블리즈 러블리즈(울림) 4460 7.0 3.8

9 레드벨벳 빅뱅(YG) 4445 6.9 3.8

10 트와이스 마마무(RBW) 4177 6.5 3.6

합계 56.1

<표 2> 음원차트·기사 순위(2015년 04월∼2015년 9월)

  

6. 결론

  본 논문은 ‘홍보기사의 수가 많을수록 음원차트 순위가 

높게 유지되는가?’에 가설에 대해서 단순히 기사 수와 음

원차트 순위만 두고 보았을 때 ‘두 요인 사이에 연관성은 

존재하지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음원차트 순위를 매기는데 있어서 기사 

수 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유추해 볼 때, 아이돌 그룹은 다양한 활

동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홍보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대중

성을 확보할 수 있다. YG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사 수로 

높은 음원차트 순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러한 대중성을 

잘 이끌어 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신인 그룹이라면 

음원 출시에 앞서 그룹명에 대한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져

야 하며, 아무래도 생소한 그룹들이 음원을 출시한다면 음

원이 좋다하더라도 곧 잘 잊혀 지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로는 뉴스기사 수 이외에 음원차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음원차트

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음원차트와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다면, 음원차트 순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좀 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성재, 빅데이터의 충격, 한빛미디어, p. 26, 2013. 

[2] 송치영, “뉴스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국제경제연구, 제8권, 제3호, 2005.

[3] Hui Zou and Trevor Hastie. “Regularization and 

variable selection via the elastic net”, J. R. Statist. 

Soc. B., Vol. 67, No. 2, pp. 301-320, 2005.

[4] 김석우, 기초통계학, 학지사, pp. 96-97, 2007.

[5]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rvest/, 2016.

[6] Heewon Jeon, KoNLP: Korean NLP Package, https:// 

cran.r-project.org/web/packages/KoNLP/, 2016.

[7]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MASS/, 2016.

- 639 -




